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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해명자료
배포일시 2021. 8. 22(일) /총 2매(본문2)

담당
부서

철도정책과 담 당 자
∙과장 이우제, 사무관 나정재·김태훈
∙☎ (044) 201-3940, 3947

철도운영과 담 당 자
∙과장 오수영, 사무관 전우정
∙☎ (044) 201-4774

철도투자개발과 담 당 자
∙과장 김승범, 사무관 서형우
∙☎ (044) 201-4633

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토교통부는 코레일-SR 통합 문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
검토 중이며, SR의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 

< 관련 보도내용(MBC, 8.19(금) 20:00, 8.20(토) 20:00) >

◈ 고속철도 두 개로 쪼개놓고...국토부 관료들 줄줄이 사장으로

◈ ‘대선 공약’이었는데... 멀어져 가는 ‘코레일·SR 통합’

< ① 코레일-SR 통합 검토 관련 >

□ 코레일과 SR 분리 운영에 따라 소요된다는 중복비용 559억원은 

객관적으로 검증된 수치가 아니며,

ㅇ `19년 당시 연구용역을 중단한 이유는 당시 연구진의 안전관련 

연구인력 한계 등으로 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어렵

다는 판단 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용역을 해지한 것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·건설·안전·산업구조 등 철도산업 전반의 

발전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“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” 수립 

연구용역을 추진 중(`20.11∼)이며,

ㅇ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등 적법한 절차를

거쳐 ‘한국교통연구원’을 용역수행자로 선정하였습니다.

- 2 -

ㅇ 연구내용 중 코레일-SR 통합 등 철도 구조개편과 관련된 사항에

대하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

코레일·SR 노조대표를 포함한 “거버넌스 분과위원회”를 구성하였

으며, 동 분과위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.

< ② SR 민영화 관련 >

□ SR에 지분참여를 한 사학연금, 기업은행, 산업은행(이하 ‘공공자금’)은

해당지분을 코레일이 인수하는 경우에만 수익이 보장됩니다.

ㅇ 또한, SR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하여 공공자금은 최대주주인

코레일의 동의 없이는 민간매각이 불가능하며, 정부는 SR의 민영화를

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< ③ SR의 수익 납부 관련 >

□ 코레일, SR은 선로 등 기반시설사용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정부에 

납부하고 있으며 코레일은 매출액의 34%, SR은 매출액의 50%를 

납부하고 있어 SR이 정부에 낸 돈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* (SR 납부 시설사용료) `16146억원, `172,810억원, `183,102억원, `193,226억원, `202,283억원

< ④ 인천공항철도 관련 >

□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민자철도로서,
코레일은 `09.11∼`15.6월까지 공항철도 주식회사의 제1주주로서 

민자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는 

무관합니다.

□ 코레일 경영참여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철도가 흑자를 기록한 

것은 민자협약에 따른 정부재정지원(MRG)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나정재 사무관

(☎ 044-201-394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